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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실용 들깨의 기계수확에 적합한 최적 수확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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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 들깨의 건강 기능성 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종실용 들깨의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 들깨는 경운․정지․파
종․방제 등에 비해 수확작업은 종실 탈립에 의한 수량손실 발생 등의 우려로 기계화가 미흡하고 주로 인력수확에 의존하

여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, 종실 탈립에 의한 손실률을 줄일 수 있는 기계수확에 적합한 수확시기를 구명하고자 

본 실험을 실시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실험은 2016년에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시험포장에서 실시하였다. 시험품종은 들샘으로 6월 30일에 점파

(70×20㎝)와 조파(70㎝)로 파종하였으며, 점파는 주당 5립을 파종 후 2회에 걸쳐 1주만 남기고 솎음작업을 실시하였으

며, 조파는 250g/10a의 밀도로 파종하였다. 예취시기는 최정단 화방군의 종실이 각각 40, 60, 80 및 100% 갈변(성숙)되

었을 때 실시하였으며, 수확 시 탈립에 의한 종실 손실률은 예취 직후 식물체에 일정한 충격을 가하여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수확시기에 따른 들깨 종실중은 40-60-80-100% 갈변구에서 점파구는 각각 92.6-105.8-96.1-98.7 kg/10a, 조파구는 각각 

103.3-106.5-105.2-93.0kg/10a으로 60%갈변구에서 가장 높은 수량성을 보였으며, 파종양식별 수량은 조파구가 평균 

102.0kg/10a으로 점파구의 평균 98.3kg/10a에 비하여 약 3.8% 가량 증수되었다. 한편, 수확시기별 성숙기 탈립에 의한 

종실 손실률은 40%갈변에서 100%갈변으로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급격히 증가하였는데, 점파구와 조파구에서 동일한 

경향이었으나 전체적으로 조파구(9.4%)가 점파구(8.0%)에 비하여 다소 높은 손실률을 보였다. 수확시기별 종실품위에

서 천립중은 평균 3.4∼3.7g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, 피해립률은 60%갈변구에서 평균 4.5%로 기타 처리구의 

7.1∼9.0%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, 정상립률은 평균 92.4%로 기타 처리구의 88.6∼89.1%에 비하여 월등히 

높은 수준을 보였다.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, 종실용 들깨의 최적합 수확시기는 최정단 화방군의 종실이 약 60% 갈변(성

숙)되었을 때이며, 이 시기에 수확했을 때 손실률이 비교적 낮고 정상립의 비율은 증가했으며 수량도 가장 높게 나타났

다. 이러한 결과는 생력재배화의 일환으로 기계수확 시 손실률을 최소화하고 높은 수량성을 확보함으로써 종실용 들깨의 

재배면적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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